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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15인 컬러 사진 복원… 광화문에 공개

보훈처, 3·1절 맞아 AI 기술 활용

오늘부터 대형 전광판 통해 송출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흑백 사진이 컬러 이미지

로 복원돼 서울 광화문광장에 공개된다.

국가보훈처는 27일 “김구, 안중근, 유관순,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 15인의 흑백 사진을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해 색채 사진으로 복원, 이를 영상으로 제작했다”며 “28일부터 대한민국임시

정부 수립기념일인 4월 11일까지 광화문광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형 전광판을 통해 송출한

다”고 밝혔다.

영상에 포함된 독립운동가 15인은 김구, 김좌진, 어니스트 베델, 송진우, 안중근, 안창호, 유관

순, 윤동주, 윤봉길, 이승만, 이회영, 조소앙, 최재형, 한용운, 호머 헐버트다. “나의 소원은 우리

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오”(김구)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안

중근) 등 이들의 어록도 함께 영상으로 공개된다.

보훈처는 “3·1절을 맞아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 자긍심의 원천인 독립정신을 널리

알리고, 독립운동가의 모습과 공적 및 주요 어록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

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영상 제작과 송출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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